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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은 북한의 대내외 선전선동 매체를 통해 주한미군의 사드배치 

결정에 대한 북한의 보도행태를 분석하고 그 전략적 함의를 파악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논의를 공식적으

로 시작한 2016년 2월 7일부터 북한이 제5차 핵실험을 감행한 9월 9일까지

󰡔로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에 보도된 사드 배치 관련 기사들을 분석하

였다. 분석 결과 확인된 사드 배치에 대한 북한의 주된 보도 내용 및 그 전

략적 함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북한은 한국 내 사드 반대여론을 대대적으로 보도함으로써,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결정이 부당하다는 인식을 퍼뜨리고자 하고 있다. 둘째,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사드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보도함으로써, 국내

적으로 고립국가로서의 이미지를 탈피하며, 동시에 사드에 대한 자신들의 

반대를 정당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셋째, 북한은 사드 배치의 목적이 미

국의 동북아 지역에서의 패권 추구 혹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침략 준비에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사드 배치에 반대하였고, 국제적으로 중국, 러시아와

의 공조를 회복하고 핵 보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더 나아가 핵보유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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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주제어: 사드, 고고도 지역방어체계, 로동신문, 우리민족끼리, 북한, 보도행태

Ⅰ. 서론

본 연구는 주한미군의 종말단계 고고도 지역방어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System, THAAD, 이하 사드) 배치 결정

과 관련된 북한 언론의 보도를 분석함으로써, 사드 배치에 대한 북한

의 보도행태를 파악하고 그 전략적 함의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6년 1월 6일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제

4차 핵실험을 감행하였고,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였

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안보 위협을 느낀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

군사령부는 2월 7일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하였고, 7월 8일 최종적으로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하였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각종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일각에선 북한의 핵 기술이 점차 고도화됨에 따라, 현재 한국이 가지

고 있는 전력만으로는 북한에 대한 방어력 및 억지력이 충분치 못하므

로 사드 배치는 국가안보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사드 배치가 한국이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서도 국방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마다할 이유가 없

다고 보고 있으며, 또한 이 결정이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한국이 한 차원 더 높은 대북억지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1) 반

1)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긍정하고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연구로는 박휘락(2016), 박
근재(2016), 홍규덕(2015), 김태우(2015), 우정엽(2015)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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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으며, 북한은 사드의 방어범위를 피해 남한에 타격을 

입힐 수단을 얼마든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드는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사드 반대론자들은 사드 배치가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제로의 편입을 의미한다고 보며, 따라서 한반도 내의 사

드는 미중 혹은 미러 간의 전략적 안정(strategic stability)을 저해하여 

동북아 안보정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한다.2) 이와 

같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결정에 국내외의 이목이 집중됨에 따라, 

학계에서도 사드 배치와 관련된 논의와 연구가 상당 수준 진행되어 

왔다. 

그렇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사드의 군사안보적 효용성 유무

에 초점이 맞춰지거나 혹은 사드 배치 결정이 동북아 안보정세에 미칠 

영향을 주된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3) 그 결과, 한미 양국이 밝힌 

사드 배치의 실질적 대상 국가인 북한이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하여 어떻

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다.4) 이는 상당 부분 

북한사회의 폐쇄성으로 인해 관련 정보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이 밝힌 사드 배치의 근본적 목

적이 북한에 대한 방어력 및 억지력의 향상에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으며, 이것이 정치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에 본 

논문은 북한의 주요 언론인󰡔로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에 보도된 사

드 관련기사들을 분석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북

2)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부정하거나 사드의 한반도 도입이 야기할 문제점을 지적한 

연구로는 정욱식(2003), 고영대(2015), 홍순도(2016) 등이 있다.
3) 사드가 동북아 안보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로는 김흥규(2016a; 2016b), 박병

광(2016), 이지용(2016), 김한권(2016), 김진호(2016) 등이 있다.
4) 한미 양국은 2016년 7월 8일, 사드배치 결정을 발표하며 그 목적이 “북한의 핵과 대

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

하고 한·미 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라고 밝혔다(Ki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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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보도행태를 파악하고, 그 전략적 함의를 확인하고자 한다.5) 북

한 언론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당원과 북한 인민만을 구독층으로 

하는 󰡔로동신문󰡕에 집중되어 있었던 데 반해, 본 연구는 대내선전매

체인 󰡔로동신문󰡕과 대외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를 동시에 연구

함으로써, 북한 보도의 전략적 함의를 보다 더 다각도에서 파악하고

자 한다.

본 논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2절에서는 연구의 이론

적 배경과 연구방법 및 연구의 범위를 간략하게 서술할 것이다. 3절에

서는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하여󰡔로동신문󰡕과 󰡔우리민족

끼리󰡕에 보도된 기사를 첫째, 한국 내 사드 배치 동향 및 반대여론에 대

한 기사, 둘째, 해외 사드 반대 의견에 대한 기사, 셋째, 사드 배치 반대

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밝힌 기사의 세 가지 종류로 분류하여 각각의 

보도 현황 및 특징들을 살펴볼 것이다. 4절에서는 3절의 내용을 토대로 

한미양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북한의 보도가 갖는 전략적 함의를 

분석할 것이고, 5절에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 연구방법 및 범위

 

일반적으로 전체주의(totalitarianism) 국가들은 이데올로기적으로 

대중을 교화, 조직, 동원할 목적으로, 당과 정부가 일체의 커뮤니케이

5) 북한의 언론은 일차적으로 선전과 선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로동신

문󰡕과 󰡔우리민족끼리󰡕를 통한 북한에 대한 분석은 본질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는 북한의 언론을 통해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연구하고자 했던 기존의 연

구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
한사회의 극단적 폐쇄성으로 인해 접근 가능한 1차 자료가 몹시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

서, 󰡔로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는 북한의 대외정책을 최소한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극소수의 자료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두 매체를 통해 북한의 사드 배치 

대응전략을 확인하고자 하는 시도는 충분한 분석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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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수단을 독점한다(Friedrich & Brzezinski 1961, 9-10). 북한의 정치체

제 역시도 조선로동당의 일당독재를 유지하고 있는 전체주의 유일정

당(totalitarian unipartism)체제로서,6) 전체주의 국가로서의 성격을 보

이고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의 언론 역시도 단순한 매체가 아니라, 북한 

지도부나 권력층의 의지를 대변하여 이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7) 실제 북한 언론은 “김일성의 교시와 김정일의 

방침을 해설 선전하고 옹호 관철”하고 “인민들의 정치사상과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데 복무”해야 한다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평양출판

사 1978, 292). 이러한 특징은 김일성 시기부터 시작되었는데, 일례로 

김일성은 언론을 “당과 대중을 련결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며 당이 내세

운 정치, 경제, 문화 건설의 과업실천에로 근로대중을 조직동원하는 힘

있는 무기”라고 언급하며 북한 언론의 프로파간다적 성격을 규정하였

다(김일성 1980). 김일성 시기 이후에도 북한 언론의 선전선동 기능은 

꾸준히 지속되었다. 구체적으로 북한 지도부는 󰡔출판보도사업에 대한 

당의 방침해설󰡕을 통해 북한 언론의 기능을 첫째, 사회구성원의 김일

성주의자화, 둘째, 사회의 공산주의 물적요새화, 셋째 조국통일과 남조

선 혁명을 위한 투쟁이라고 설명하였다(김정일 1985). 즉, 북한의 언론

은 주체사상의 강화, 체제의 유지, 주민들의 사상교화와 동원, 조국통

일과 대남혁명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국가기

구’(ideological state apparatus)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겠

6) 2012년 4월 13일에 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1조는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선로동당의 전체주의 유일정당 체제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

(Yang 1994, 223).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제67조에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

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

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북한의 언론은 로동당 선전

선동부에 의해 철저히 검열,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국언론연구원 

1989, 42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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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8) 그러므로 북한 언론은 북한의 대내적 통제방식과 대외적 전략을 

알려주는 중요한 창구인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

는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북한의 보도행태를 분석하고, 더 나

아가 그 보도행태가 갖는 전략적 함의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기간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후,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논의를 공식화한 2016년 2월 7일부

터 북한이 제5차 핵실험을 감행한 2016년 9월 9일까지이다. 이 기간 

중 국제사회는 3월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체회의를 통해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이라 할 수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

의안 2270호를 공식적으로 채택하였다(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2016).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 고도화를 우려하면서도 동

시에 여러 차례에 거쳐 한반도 내 사드 배치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였

고,9) 한미 양국은 중·러의 반대에도 불구, 7월 8일 사드 배치를 최종적

8) 알튀세(Louis Althusser)는 국가가 그 국민을 통치하기 위해 군대, 경찰, 감옥 등의 강

제적 수단뿐만 아니라 교육, 언론, 종교, 문화 등의 비강제적 수단 역시도 동원한다고 

보았다. 그는 전자와 같이 직접적 물리력을 행사하는 수단을 억압적 국가기구

(repressive state apparatus)라고 하였고, 후자와 같이 사상과 담론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을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ideological state apparatus)라고 하였다(Althusser 
1971, 127-186). 

9) 대표적인 사례만을 살펴보면, 중국은 2월 11일, 12일, 24일, 3월 9일，7월 10일 왕이

(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2월 15일과 17일, 3월 11일, 7월 8일 훙레이(洪磊) 중국 외

교부 대변인이, 2월 23일 추궈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가, 2월 29일 우다웨이(武大

偉) 6자회담 수석대표가, 3월 3일 류제이(劉結一) 유엔 주재 중국대사가, 4월 1일과 6
월 29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6월 5일 중국 인민해방군 쑨젠궈(孫建國) 
부참모장이, 그리고 7월 11일, 7월 13일 루캉(陸慷) 외교부 대변인이 각각 한반도 사

드 배치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였다. 러시아는 2월9일 이고리 모르굴로프(Igor 
Morgulov) 러시아 외무차관과 박노벽 주러 한국대사 통해, 3월 3일 비탈리 추르킨

(Vitali Churkin) 유엔 주재 러시아대사를 통해, 4월 13일과 5월 7일 세르게이 라브로

프(Sergey Lavrov) 러시아 외무장관을 통해, 6월 5일 아나톨리 안토노프(Anatoly 
Antonov) 국방차관을 통해 적극적으로 한반도 내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

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이 되는 기간 중 양국이 공동으로 사드 배치에 대한 의견을 표

명한 사례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3월 7일 개최된 제2차 중러 동북아안전협상에서 양

국이 처음으로 사드 반대 입장을 공동으로 표명한 것에 이어, 3월 11일과 4월 29일에

도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사드 반대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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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결정하였다. 다시 말해, 2016년 2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의 기간

은 한반도 내 사드 배치가 구체화되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기간이며, 

또한 북한이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 4호 발사 실험, 6월 23일 

중장거리 미사일 화성 10호 발사 실험을 거쳐, 9월 9일 제5차 핵실험

을 감행한 기간이다. 동시에 이 기간은 사드 배치를 둘러싼 미중 간, 

미러 간의 힘겨루기가 본격화 되면서 동북아시아 국제정세가 긴박하

게 변화한 기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의 북한 언론을 분

석하는 것은 한미양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대응과 

그 함의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상술한 기간 동안의 북한 언론의 기사를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는 다

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의 언론은 

한미양국의 사드 배치 문제를 어떻게 기술하고 있으며, 그 기술에는 어

떠한 특징이 있는가? 둘째, 북한이 한미양국의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

하여 주로 언급하는 국가와 단체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셋째, 북한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주된 근거는 무엇이고, 북한은 한반도 내의 사드 

배치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고자 하고 있는가? 

이와 같은 연구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본 연구는 그 분석의 

대상으로 󰡔로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에 게재된 사드 관련 기사들을 

선정하였다. 󰡔로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는 북한의 대표적인 언론매

체로서, 각각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의 인터넷 선전 및 선동 매체이다. 1945년 11월에 창간된 󰡔로동신문󰡕
은 조선로동당의 대표 기관지로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저작집과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5월 4일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미사일방어에 대한 

시뮬레이션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6월 25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

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만나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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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문 등과 함께 북한의 이념, 사상, 정책 등을 분석할 수 있는 가장 중

요한 1차 자료 중 하나이다. 1981년 4월 2일, 김일성이 직접 “모든 기관

들과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매일 아침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한 30분씩 

의무적으로 󰡔로동신문󰡕사론설을 독보하는 제도를 세워야한다”고 교

시한 후(김일성 1990, 65), 조선로동당은 󰡔로동신문󰡕을 통해 당원들의 

사상교양을 강화해오고 있다. 그 결과 그동안 다수의 국내연구자들은 

󰡔로동신문󰡕을 통해 북한을 분석하고자 시도해왔다.10) 󰡔로동신문󰡕의 

중요한 특징은 그 배포처와 독자가 특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당의 공식

기관지로서 󰡔로동신문󰡕은 불특정다수에게 배포되거나 판매되지 않고, 

당에서 정한 배포처에서 당원에게 한정하여 배포한 후, 주요 기차역과 

지하철역에 게시되어 북한의 일반 인민들이 읽을 수 있게 된다(NK 

News 2015). 즉, 󰡔로동신문󰡕은 조선로동당 당원들과 북한 인민들을 그 

구독자로 하는 특수한 선전매체인 것이다.

반면 󰡔우리민족끼리󰡕는 2003년 4월 1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가 중국 션양(瀋陽)시에 본사를 두고 설립한 대외선전선동 매체이다. 󰡔
우리민족끼리󰡕는 󰡔로동신문󰡕을 포함한 북한의 다른 언론 매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역사가 짧은 편이며,11) 그 결과 북한의 언론을 통해 북

10) 그 중 대표적인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로동신문󰡕을 통해 북한의 정책목표 변화

를 분석한 이항동(1997)의 연구, 북한의 선군정치 논리를 분석한 정성임(2009)의 

연구, 장기간에 걸친 북한체제의 변화과정을 분석한 김용현(2003)의 연구 등을 꼽

을 수 있다. 이밖에도 북한의 한국 제18대 대통령 선거 개입 의도와 행태를 분석한 

김지동・한관수(2013)의 연구, 김정일 정권의 북·러 관계를 연구한 홍민식(2001)의 

연구, 북한-중국-러시아 삼각관계를 연구한 백인학 외(2001)의 연구 등도 󰡔로동신

문󰡕을 통해 북한의 대외정책을 분석하고자 한 의미 있는 시도들이다.
11) 북한의 주요 언론 매체와 그 창간일을 살펴보면, 1945년 11월에 창간된 󰡔로동신문

󰡕을 시작으로, 1946년 4월에 창간된 󰡔청년전위󰡕, 1946년 6월에 창간된 󰡔민주조선

󰡕, 1948년 4월에 창간된 󰡔교육신문󰡕, 1956년 12월에 창간된 󰡔문학신문󰡕, 1957년 6월
에 창간된 󰡔평양신문󰡕, 1972년 8월에 창간된 󰡔통일신보󰡕, 1965년에 창간된 󰡔The 
Pyongyang Times󰡕등이 있다. 따라서 󰡔우리민족끼리󰡕는 북한 지도부가 인터넷의 발

달을 수용하여 매우 최근에 신설한 매체라고 할 수 있겠다(송승섭・정종기 2014,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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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을 연구하고자 시도한 기존의 연구 중에서 󰡔우리민족끼리󰡕는 상대

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해왔다.12) 하지만 󰡔우리민족끼리󰡕는 북한의 다

른 언론에 비해 대외적 선전매체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그 차

이가 있으며, 따라서 북한의 대외정책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나름의 가

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먼저 󰡔우리민족끼리󰡕가 북한의 대외·대남 

통일운동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 의해 운영된다는 점은 이 매체

의 대외적 성격을 시사한다. 또한 기존의 북한 언론들이 신문이나 텔

레비전 중심이었던 것과는 달리, 󰡔우리민족끼리󰡕는 완벽하게 인터넷

을 기반으로 두고 있다는 점 역시도, 북한 내의 인터넷 사용자 수가 극

히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Internet World Stats 2016), 이 

매체가 북한 국내보다는 대외적 선전과 선동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로동신문󰡕홈페이지(http://www.rodong.rep.kp/ko/)

가 조선어 외에 영어와 중국어 번역만을 제공하는 데 반해, 󰡔우리민족

끼리󰡕의 홈페이지(http://www.uriminzokkiri.com/)는 조선어뿐만 아니

라 러시아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의 4개 국어 번역을 제공한다는 사

실 또한 󰡔우리민족끼리󰡕의 대외선전 매체로서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북한의 대표적인 대내선전매체인 󰡔로동신문󰡕과 대표적 대외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의 보도행태를 비교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북한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13)

12) 북한의 언론을 통해 북한사회를 연구하고자 하는 시도는 대부분 󰡔로동신문󰡕에 초

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현재까지 󰡔우리민족끼리󰡕를 통한 연구는 단 한 건도 발견되

지 않았다.
13) 영어와 프랑스어로 발간되는 The Pyongyang Times 역시도 북한의 대표적 대외선전

선동 매체이다. 그렇지만 The Pyongyang Times는 주간지라는 점에서 일간지인 󰡔로
동신문󰡕과의 비교분석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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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로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에 게재된 사드 배치 관련 기사 총 수량

(2016년 2월 7일 ~ 2016년 9월 9일)

출처: 󰡔로동신문󰡕 및 󰡔우리민족끼리󰡕 해당월

 

 

본 연구는 󰡔로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에 게재된 기사들을 전수조

사한 후, 이 중 사드와 관련된 기사들만을 선발하여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연구기간 내 두 언론은 각각 총 7,702건과 3,142건의 기사를 보

도하였다. 2월과 9월을 제외하면 󰡔로동신문󰡕은 월 평균 1,098건의 기

사를 보도하였으며 󰡔우리민족끼리󰡕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454건의 기

사를 보도하였다. 연구 대상 기간 동안 󰡔로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
에는 사드를 직·간접적으로 언급한 기사가 각각 204건과 300건이 보도

되었다. 이 중 본 논문이 연구대상으로 삼은 것은 직접적으로 사드 배

치 문제를 다룬 기사들로서, 󰡔로동신문󰡕의 경우 126건의 기사가, 󰡔우
리민족끼리󰡕의 경우는 178건의 기사가 이에 해당되었다.14) 이를 월별 

14) 한 가지 특기할 사실은 4월에서 6월 사이, 한반도 내의 사드 배치가 꾸준히 진행되

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모두에 사드 배치를 주제로 

한 기사가 단 한 편도 게재되지 않다가 7월부터 관련 기사가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이 현상은 북한의 또 다른 대표적 매체인 󰡔통일신보󰡕에서도 동일하게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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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두 매체 모두 7월과 8월에 집중적

으로 사드 배치 관련 기사를 보도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로동신문󰡕은 

7월과 8월에 각각 37건과 58건의 기사를 통해 사드 배치와 관련된 소식

을 보도하였고, 󰡔우리민족끼리󰡕는 각각 78건, 65건의 관련 보도를 실었

다. 연구기간 내에 발행된 전체 기사의 수는 󰡔로동신문󰡕이 󰡔우리민족끼

리󰡕보다 두 배 가량 많은 데 반해, 사드를 직·간접적으로 언급한 기사는 

󰡔우리민족끼리󰡕에 더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상술한 바와 같이 

󰡔우리민족끼리󰡕의 대외선전선동 기능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Ⅲ. 사드 배치 관련 북한의 보도행태 분석

 

본 연구는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북한의 보도행태를 보

다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해, 상술한 질문들을 바탕으로 󰡔로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에서 보도한 사드관련 기사들을 첫째, 한국 내 사드 배

치 동향 및 반대여론에 대한 기사, 둘째, 해외 사드 배치 반대여론에 대

한 기사, 셋째,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밝힌 기사로 분류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기사 수는 210건, 53건, 41건이었으

며, 각각 69퍼센트, 17퍼센트, 13퍼센트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각각

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한국 내 사드 배치 동향 및 반대여론 관련 기사

󰡔로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에 게재된 사드 관련 기사들 중, 가장 

되었다. 후술할 바와 같이, 이는 해당 시기 핵실험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있던 북한의 상황과 이후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와의 공조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북한의 전략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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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사는 한국 내 사드 배치 동향과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각종 언론 및 시민단체에 대한 내용들이었다. 구체적으로, 

󰡔로동신문󰡕은 68건, 󰡔우리민족끼리󰡕는 142건의 관련 기사를 보도하였

는데, 이는 전체 사드 관련 기사 중 각각 53.9퍼센트, 79.7퍼센트에 해

당하는 수치였다.  <그림 2>를 바탕으로 월별 건수를 살펴보면,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7월을 기점으로 󰡔로동신문󰡕은 

7, 8, 9월에 각각 19건, 27건, 11건을, 󰡔우리민족끼리󰡕는 각각 53건, 60

건, 8건의 기사를 집중적으로 보도하였다. 한 가지 주시할 사항은, 한국 

언론 매체들을 인용한 기사들은 󰡔로동신문󰡕보다 󰡔우리민족끼리󰡕에서 

더 많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그림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

민족끼리󰡕는 󰡔로동신문󰡕보다 2배 이상의 지면을 한국의 사드 반대 여

론을 소개하는 데에 할애하였다. 후술하겠지만, 이는 󰡔로동신문󰡕이 주

로 해외의 사드배치 반대의견들을 보도 및 인용하는 것과는 상반되는 

특징이었다. 

<그림 2> 󰡔로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에 게재된 한국 내 사드 배치 동향 및 

반대여론 관련 기사 (2016년 2월 7일 ~ 2016년 9월 9일)

출처: 󰡔로동신문󰡕 및 󰡔우리민족끼리󰡕 해당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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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매체에 게재된 한국 내 사드 배치 반대여론에 대한 기사 내용들과 

관련하여 주목할 부분은, 기사들이 대부분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국내

의 언론매체나 시민단체의 이름은 대부분 구체적으로 인용한 반면, 사

드 배치를 지지하는 매체나 단체에 대해서는 일절 보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 내 사드배치 반대 세력들의 구체적인 이유를 보도하기보

다는 시위에 참여한 인원수 혹은 시민단체들이 사용하는 자극적인 구

호들과 폭력적인 시위행위 등의 묘사에 치중하고 있는 점도 발견되었

다. 또한 한국 내 보도 자료들과는 다르게 󰡔로동신문󰡕과 󰡔우리민족끼

리󰡕의 기사에서는 사드배치 반대시위를 “대중투쟁”이나 혹은 “항의투

쟁”이라고 언급하며 격렬히 반대하는 여론과 시민들의 모습을 부각시

킨 부분 역시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점들은 한국 내 사드 배치 반대 

움직임을 “정의로운 투쟁”이라고 언급하며 지지하는 북한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명하고 국내의 사드 반대 여론을 과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로동신문 2016/07/24).

구체적으로, 아래의 <표 1>에서 살펴보듯이, 󰡔로동신문󰡕과 󰡔우리민

족끼리󰡕는 한국의 중앙 종합 일간지, 인터넷 언론사, 북한 전문 소식지 

등 다양한 언론 매체의 기사와 발표 자료를 인용하였다. 그 중 한국 인

터넷 언론사인 󰡔민중의소리󰡕의 기사를 총 15회로 가장 많이 인용하였

으며, 󰡔통일뉴스󰡕와 󰡔한겨레󰡕의 기사들도 각각 7회 인용하였다. 이는 

전체기사 중 24.5퍼센트와 11.4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로동신

문󰡕과 󰡔우리민족끼리󰡕가 인용된 언론매체들은 대체로 진보성향을 가

진 매체에 편중되어 있었고, 보수성향 매체를 인용한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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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로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에 게재된 사드 배치 관련 기사 중 한국 언론사 

월별 언급 횟수 (2016년 2월 7일 ~ 2016년 9월 9일) 

󰡔로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가 한국의 사드 배치 반대여론을 소개

하며 인용한 시민단체들은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연구대상이 되는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인용된 단체는 총 52건이 인용된 ‘사드배치저지

투쟁위원회’였으며,16) 그 뒤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6.15 공

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의 반대 활동이 각각 24건과 19건 보도되었다. 

이는 전체기사 중 각각 27.5퍼센트, 12.6퍼센트, 10퍼센트에 해당되는 

비중이다. 이 밖에도 시민단체 및 종교단체 등 사회 각 계층의 사드 배

치 반대 입장을 상세히 서술하여 간접적으로 이에 동의를 표하였다. 반

15) 연구대상 기간 중 두 매체에 한 차례 언급된 한국 언론사들은 기타항목으로 일괄 합

산하였다. 구체적으로 헤럴드경제, 국민일보, 경북일보, MBC방송, 자주시보, 참세

상, 노동과세계가 이에 해당하였다.
16) 사드배치저지투쟁위원회는 사드배치 지역이 성주군으로 결정 된 후 출범한 사드성

주배치반대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를  7월 16일 확대개편한 단체이다. 따라서 본 연

구는 󰡔로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에 사드성주배치반대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가 

언급될 경우, 이를 사드배치저지투쟁위원회에 포함하여 합산하였다.

언론사 이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총계

민중의소리 1 1 - - - 5 6 2 15

통일뉴스 - - - - - 2 3 2 7

한겨레 2 - - - - 1 3 1 7

연합뉴스 - - - - - 1 4 - 5

경향신문 1 - - - - 2 1 - 4

CBS방송 - - - - - 4 - - 4

오마이뉴스 - - - - - 1 2 - 3

뉴스1 - - - - - - 3 - 3

민 플러스 - - - - - - 1 1 2

민족일보 1 - - - - 1 - - 2

뉴시스 - - - - - - 2 - 2

기타15) - 1 - - - 2 4 - 7

총계 5 2 0 0 0 19 29 6 61

출처:󰡔로동신문󰡕 및 󰡔우리민족끼리󰡕해당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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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한국 내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었다.

<표 2> 󰡔로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에 게재된 사드 배치 관련 기사 중 한국 시민단체 

월별 언급 횟수 (2016년 2월 7일 ~ 2016년 9월 9일)

17) 연구대상 기간 중 두 매체에 한 차례 언급된 한국 시민단체들은 기타 항목으로 일괄 

시민단체 이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총계

사드배치저지투쟁위원회

(사드성주배치반대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
- - - - - 28 20 4 52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5 2 - - - 8 6 3 24

６.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2 - - - - 6 9 2 19

민주노총 2 - - - - 1 7 2 12

전국농민회연맹 2 - - - - 2 1 -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 1 - - - 1 1 - 5

한국청년연대 - - - - - 3 1 - 4

한국진보연대 - - - - - 2 2 - 4

천주교주교회의 - - - - - 4 - - 4

경남진보연합 1 - - - - 2 1 - 4

사드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 - - - - - - 4 - 4

여성단체연합 - - - - - - 1 2 3

전국여성연대 2 - - - - - 1 - 3

기독교교회협의회 - - - - - 1 2 - 3

참여연대 - - - - - 1 1 1 3

전쟁반대 평화실현 1 1 - - - - 1 - 3

한국노총 2 - - - - - - - 2

민중연합당 - - - - - 2 - 2

환경운동연합 - - - - - 2 - - 2

경남시민사회연대회 1 - - - - - 1 - 2

전국대책회의 - - - - - - 2 - 2

전국학생행진 - - - - - 2 - - 2

노동자연대 2 - - - - - - - 2

사회진보연대 2 - - - - - - - 2

반전평화연대 2 - - - - - - - 2

기타17) 1 2 - - - 7 8 1 19

총계 27 6 0 0 0 72 69 15 189

출처: 󰡔로동신문󰡕 및 󰡔우리민족끼리󰡕해당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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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사드 배치 반대 의견 관련 기사

󰡔로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에 게재된 사드 관련 기사들 중, 두 번

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내용은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해외의 반대 여론에 대한 기사들이었다. 󰡔로동신문󰡕은 전체 기사 중 

30.9퍼센트에 해당하는 39건의 기사를, 󰡔우리민족끼리󰡕는 7.8퍼센트

에 해당하는 14건의 기사를 통해 해외의 사드 반대 의견들을 보도하

였다. 특히, 북한은 7월 8일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한 후, 󰡔로동

신문󰡕을 통해 집중적으로 해외의 사드 반대 목소리를 소개하였다. 그 

결과, 2월~6월까지의 기간에는 단 한 건의 기사만이 해외 사드 반대 

<그림 3> 󰡔로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에 게재된 해외 사드 배치 반대관련 기사 

(2016년 2월 7일 ~ 2016년 9월 9일)

출처: 󰡔로동신문󰡕 및 󰡔우리민족끼리󰡕 해당월  

합산하였다. 기타에 해당하는 단체로는 거례의 길 민족광장, 기독교평화행동목자

단, 바른불교재가모임, 성주불교사암 연합회, 신도회(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민주부산행동, 한국대학생연합, 유림단체, 8.15반전평화대

회 추진위원회의, 김천민주시민단체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농업경

영인회, 2016통일대행진단, 300인 서울평화회의, 평화통일 시민연대, 인천지역시

민사회단체,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코리아 연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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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보도하였는데 반해, 7월과 8월에 각각 11건과 21건의 기사를 

통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외국 단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도하였

다. 또한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해외의 사드 배치 반대 의견

들은 󰡔우리민족끼리󰡕보다는 󰡔로동신문󰡕을 통해 더욱 많이 보도되었는

데, 그 차이는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로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는 해외

의 사드 배치 반대 여론과 관련된 보도를 하면서, 중국, 러시아, 미국의 

정부발표나 민간단체의 성명을 가장 많이 인용하였다. 구체적으로, 󰡔
로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는 이 국가들의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소

개하는 기사를 각각 19건, 18건, 14건씩 보도하였다. 이는 전체기사 중 

22.3퍼센트, 21.1퍼센트, 16.4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해당 기사

들은 주로 각 국가의 외교부나 국방부 등의 정부기관이나 혹은 언론매

체를 통해 발표된 반대 입장을 인용하였다. 이 중, 중국과 러시아를 언

급한 기사들은 대부분 외교부를 통한 정부의 공식적인 반대성명 발표

에 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두 매체

는 중·러 양국이 한반도 내 사드가 자신들을 겨냥한 무기체제로서 동아

시아의 전략적 균형을 위협하는 요소라고 입장을 밝혔다는 사실들을 

주로 보도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은 사드 배치가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

국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

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주범이 미국과 한국이라는 자신들의 주장이 

국제사회의 여론으로부터 지지받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 반면 미국과 스위스를 언급한 기사들의 경우, 두 국가 내 

북한 이민자 혹은 북한 관련 단체들이 사드 배치 결정 철회를 요구하며 

진행한 시위나 활동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 이 밖에도, 홍콩, 일

본 등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반대여론과 브라질, 이란, 독일, 베네수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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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프랑스 등 한미 사드 배치와 관련된 직접적 안보 불안을 겪고 있지 

않은 국가들 내의 반대 의견도 보도하였다.

<표 3> 󰡔로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의 사드 반대 기사 관련 국가별 인용 횟수

(2016년 2월 7일 ~ 2016년 9월 9일)18)

국가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총계

중국 2 1 - - - 6 9 1 19

러시아 3 1 - - - 4 9 1 18

미국 - - - - - 3 6 5 14

스위스 - - - - - 4 2 1 7

홍콩 - - - - - 1 1 1 3

일본 - - - - - - 2 1 3

브라질 - - - - - - 1 1 2

이란 - - - - - - 1 1 2

독일 - - - - - - 2 - 2

베네수엘라 - - - - - - 1 1 2

프랑스 - - - - - 1 1 - 2

기타 - - - - - 1 4 6 11

총계 5 2 0 0 0 20 39 19 85

출처: 󰡔로동신문󰡕및  󰡔우리민족끼리󰡕해당월

3. 북한의 사드 배치 반대 입장 관련 기사

󰡔로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북한 당국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이는 앞서 언급한 국

내와 국외의 사드 배치 반대 의견에 대한 기사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적

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에서 나타내듯이, 󰡔로동신문󰡕은 19건의 

기사를 통해, 󰡔우리민족끼리󰡕는 22건의 기사를 통해 사드 배치에 대한 

18) 기타 국가로는 터키, 영국, 방글라데시, 모리타니, 체코, 뉴질랜드, 호주, 시리아가 

있었다. 특정 국가를 밝히지 않은 채, 아프리카 대륙과 유럽 대륙을 언급한 사례도 

기타로 처리하였다. 또한 한 기사 내에 여러 국가가 동시에 언급된 경우 중복하여 

합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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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는데, 이는 전체 기사 중 각각 15.0퍼센트, 

12.3퍼센트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두 매체에서 보도한 북한의 사드 배

치 반대 입장을 밝힌 기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북한을 침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핵전쟁을 도

발하여 세계 패권 획득을 실현하고자 하는 미국에 대한 비난이다. 둘

째, 미국 주도 하의 사드 배치를 수락한 한국 정부에 대해 비판과 경고

이다. 해당 기사들은 모두 북한의 시각에서 해석된 내용으로 한미 양국

의 사드배치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 과도한 비속어와 선정적 표현

을 통해 감성적이고 자극적이며, 때로는 풍자적으로 서술했다는 특징

을 보였다. 특히 이러한 기사들은 <그림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

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한 7월 8일 이후에 집중되어 있었다. 7월과 

8월에 걸쳐, 󰡔로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는 각각 7건과 10건, 11건과 

3건의 기사를 통해 사드 배치에 대한 북한당국의 반대 입장을 직접 표

명하였다.  

 

<그림 4> 󰡔로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에 게재된 북한의 사드 배치 반대 

기사(2016년 2월 7일 ~ 2016년 9월 9일)

출처: 󰡔로동신문󰡕 및 󰡔우리민족끼리󰡕 해당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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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드 배치 관련 북한 보도의 전략적 함의

 

상술한 바와 같이 북한은 2월에서 9월에 걸쳐, 󰡔로동신문󰡕과 󰡔우리

민족끼리󰡕에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와 관련된 다양한 기사를 게재해왔

다. 이 기사들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북한의 대응과 그 전략적 함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

1. 한국 내 반대 여론 과장을 통한 사드 배치의 부당함 선전 및 대외 

선동

먼저, 북한은 한국내의 사드 반대 여론에 대한 기사를 대대적으로 보

도함으로써, 대외적으로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가 민의와 대치되는 부

당한 결정이었다는 인식을 퍼뜨리고자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

술한 바와 같이 해당 기간 중 󰡔로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는 사드 관

련 기사 중 50퍼센트 이상을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한국 내 여론을 소

개하는 데에 할당하였다. 특히 두 매체는 모두 ‘사드배치저지투쟁위원

회’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６.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 사드에 반대하는 단체의 의견과 󰡔민중의소리󰡕, 󰡔통일뉴스󰡕, 󰡔한겨

레󰡕등 진보언론의 기사를 주로 인용하였고, 사드 배치에 대해 찬성하

는 국내 언론매체 및 단체의 의견을 인용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다. 

실제 국내에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여론이 상당한 수준인 것은 사실이

지만, 과반수의 한국 국민들이 사드 배치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서,19) 

19) 사드 배치에 대한 한국 국내 여론조사는 조사 기관과 시기에 따라 다소간 결과가 다

르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2016년 2월 코리아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

르면, 조사대상자 중 67.1퍼센트가 사드 배치에 찬성하였고, 사드 배치가 결정된 7
월 한국 갤럽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50퍼센트의 조사대상자가 사드 배치에 찬성의

사를, 32퍼센트가 반대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한 시기 리얼미터 여

론조사에서는 사드 반대 의견(45.8%)이 일시적으로 찬성 의견(41.9%)보다 높은 것

으로 나타났지만, 8월 한국갤럽이 다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조사대상자 중 56퍼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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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보도행태는 한국 내 여론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편향된 보도

라고 볼 수 있다. 즉, 북한은 한국의 사드 배치 반대 여론을 과대 선전함

으로써,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결정의 부당함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다. 구체적으로 7월 15일자 󰡔로동신문󰡕은 “지금 온 겨레가 남조선지역

에 미국의 살인 장비 ≪싸드≫를 끌어들이기로 작정한 박근혜패당의 

매국 배족적 행위를 두고 분노로 치를 떨고 있다”고 보도하였고(로동

신문 2016/07/15), 7월 21일자 기사는 “온 남조선 땅이 증오와 분노의 

도가니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 내외의 한결같은 반대배격에도 불구하

고 끝끝내 ≪싸드≫를 남조선에 끌어들이기로 결정한 괴뢰집권세력을 

단죄 규탄하는 함성이 하늘땅을 진감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심철영 

2016). 또한 7월 22일자 기사에는 “미국과 괴뢰패당의 ≪싸드≫배치를 

반대하는 투쟁이 온 남녘땅을 휩쓸고있다… ≪경향신문≫, ≪한겨레

≫, ≪민족일보≫, ≪CBS≫ 방송을 비롯한 언론들은 ≪싸드≫배치의 

본질과 위험성을 폭로하면서 괴뢰패당의 사대 매국적 행위를 규탄하

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로동신문 2016/07/22). 

이와 같은 사드 반대 국내여론에 대한 기사는 󰡔우리민족끼리󰡕에서

도 다수 발견되었다. 2월 22일자 󰡔우리민족끼리󰡕기사는 “≪싸드≫배

치를 반대하여 남조선사회 각계, 각 지역들에서 울려 나오고 있는 항의

와 규탄의 목소리들은 지금 날이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고 하였으며

(우리민족끼리 2016/02/22), 7월 16일 기사와 9월 6일 기사는 각각 사

드 배치에 반대하는 국내 여론을 소개하며 “현 보수당국은 이러한 남

조선인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리적단체≫, ≪종

북≫으로 몰아붙이고 파쑈적 탄압을 가하고 있다”, “≪<싸드>배치철

트가 사드 배치에 대해 “찬성한다”고 응답하였고, 9월 미디어리서치의 여론조사에

서는 58.8퍼센트가 사드 배치에 대해 “찬성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이 비록 조

사기관과 시기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과반수이상의 국민들

은 사드 배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배영경 2016; 황형

준 2016; 조의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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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전국 50개 도시 동시다발평화행동≫ 집회를 비롯하여 남조선사회 

각계, 각 지역인민들의 투쟁도 더욱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우

리민족끼리 2016/07/16; 김철 2016). 그러면서 “현 한국 정부가 이와 

같은 내외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싸드≫배치를 기어코 결정

한데는 ≪북핵, 미싸일 위협설≫과 ≪안보≫문제를 부각시켜 보수층

을 재규합하여 정치적 잔명을 부지하고 앞으로 보수 재집권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보려는 흉심”에 의한 것이라고 비난하였다(류성 2016). 

즉, 북한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은 한국 국

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한 일방적 결정으로, 그 목적은 이른바 ‘북

풍’을 일으켜 지지세력을 결집시키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은 국내의 사드 반대 여론만을 집중적으로 보도하여, 이를 통해,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이 부당하다는 인식을 퍼뜨리고자 하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로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를 비교해보면, 사드 배치에 대한 국

내의 반대 여론을 소개하는 기사들은 󰡔로동신문󰡕보다 󰡔우리민족끼리󰡕
에 더욱 집중되어 있었다. 이 사실은 이 기사들이 북한 내부보다는 한

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다시 말

해, 북한은 한미 양국 정부가 한국 내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일방

적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이라고 선전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사드 

배치가 부당하다는 인식을 퍼뜨리고자 하는 것이다. 

2. 해외 사드 반대 여론을 통한 고립국가 이미지 탈피 및 사드 반대 

정당화

북한은 해외의 사드 배치 반대 여론을 보도함으로써, 대내적으로 자

신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다는 인상을 탈피하며, 동시에 사드

에 대한 자신들의 반대 입장을 정당화하고자 시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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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북한은 사드를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핵심은 중국과 러

시아를 군사적으로 포위하고 이 국가들의 영향력을 억제하는 것이라

고 본다(리경수 2016; 리현도 2016b; 우리민족끼리 2016/02/21). 북한

의 이러한 주장은 중국과 러시아의 시각과도 유사한 것으로, 앞서 제시

한 바와 같이 북한의 언론은 실제 중국과 러시아 양국의 사드 배치 반

대 의견들을 소개하는 기사를 다수 게재하였다. 즉, 현재 북한은 러시

아, 중국과 함께 사드 배치 반대 의견을 피력함으로써, 자신들의 사드 

배치 반대 주장이 국제적으로 지지받고 있음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북

한이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다는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

악된다. 구체적으로 󰡔로동신문󰡕은 2월 11일 기사를 통해 “로씨야 ≪떼

웨 쩬뜨르≫ TV는 미국이 ≪조선위협≫을 떠들며 동북아시아에 대한 

군사적 진출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구실에 불과하다, 미국의 미싸일 방

위체계는 로씨야,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라고 까밝혔다”고 하였으며(리

현도 2016a), 3월 3일 기사를 통해 “중국 외교부장과 로씨야 국가회의 

국방위원회 위원장도 공개적으로 ≪싸드≫의 남조선배비에 대해 심각

한 우려와 강한 반대의 뜻을 표시하였다”고 하였다(리경수 2016). 또한 

󰡔우리민족끼리󰡕도 2월 13일에 2편의 기사와 2월 25일 1편의 기사를 통

해 중국과 러시아의 사드반대 의견을 소개하였다(우리민족끼리

 2016/02/13; 우리민족끼리 2016/02/25).

이와 같은 기사들은 외국인을 겨냥한 󰡔우리민족끼리󰡕보다 조선로동

당 당원들을 주된 구독층으로 하는 󰡔로동신문󰡕에 더 많이 게재되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실은 해외의 사드 반대 의견을 소개함으로

써,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지 않다는 이미지를 내부적으

로 퍼뜨림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사상적 이탈을 방지하고 체제 결속을 

강화하고자 하는 북한 당국의 목적을 보여준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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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체제에 들어와 내부적 불안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으

로 나타나는 고위급 인사들의 탈북으로 대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체제

의 내부적 불안정성은 일정 수준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이라는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북한은 󰡔로동신문󰡕 기사를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전통적 우방

이었던 중국 및 러시아와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선전함으로써, 

내부적 결속을 다지고, 체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 동시에 국

외의 여론 역시도 북한 당국의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지지한다는 점을 

부각함으로써, 자신들의 반대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

된다. 

해외 사드 반대 여론이 󰡔우리민족끼리󰡕보다 󰡔로동신문󰡕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중국과 러시아의 한반도 비핵화 지지입장에 대한 북한

의 의도적 왜곡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지만, 동시에 한

반도의 비핵화에는 동의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면

서도 한국이 북핵으로부터 느끼는 위협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월 8일,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결연히 

반대(堅決反對)”한다고 발표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사드 배치 결정

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의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

였다(張程 2016). 그렇지만 북한은 핵무장이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하

며 핵개발을 꾸준히 시도해왔다. 그 결과, 󰡔로동신문󰡕은 이 소식을 전

하면서 중국이 사드 배치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리

롭지 않으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각 측의 노력에 배

치된다고 지적”하였다고만 보도하였을 뿐, 비핵화와 관련된 중국 대변

인의 발언은 언급하지 않았다(로동신문 2016/07/15). 이러한 현상은 7

월 11일에 있었던 중국 외교부 대변인 담화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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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辛聞 2016; 로동신문 2016/07/17). 즉, 북한은 해외의 사드 배치 반

대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취사적으로 선택하여 왜곡 보

도함으로써, 북한 인민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북한이 국제적으로 고립

되어 있다는 인상을 탈피하고 체제 안정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3. 사드 반대를 통한 중·러 공조 회복 및 핵 보유의 정당성 확보 

북한은 사드 배치 반대를 통해, 대내적으로 자신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대북제재를 극복하고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을 통해 중국, 러시아와의 공조 회복

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로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는 

사드 배치의 목적이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한미 양국의 대응이 아니라, 

동북아 지역에서의 패권을 추구하고자 하는 미국의 정책, 혹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침략 준비로 규정하고 있다. 두 매체에서 북한은 미국이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형성하여 “아시아판 나토”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러한 미국의 정책에 “굴종”하여 미국과 함께 북한을 

“압살”하고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 추구를 도와주기 위해 사드를 배치

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하였다(로동신문2016/07/11; 라설하 2016; 리

효진 2016). 즉, 북한은 미국이 사드를 통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

시아에도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북한 역시도 중국, 러

시아와 입장을 같이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점은 3월부터 사드와 관련된 󰡔로
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기사가 급격히 줄어들어, 4월에서 6월 사이, 

사드 배치를 주제로 한 기사가 단 한 편도 게재되지 않다가 7월부터 급

격이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이 현상은 북한의 다른 매체인 󰡔통일신보󰡕
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사드 배치를 주제로 다룬 기사가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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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던 기간 동안, 한미 양국은 3월 4일 사드 공동실무단을 구성하여 

그 운영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였고(정용수 2016), 4월 12일, 존 케리

(John F. Kerry) 미 국무장관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에 대한 논의

에 들어갔다고 밝히는 등(이승헌 2016), 한반도 내의 사드 배치 협상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었다. 따라서 북한이 이 기간 동안 단 한 편의 사드 

관련 기사를 보도하지 않았다는 점은 특히 눈여겨볼 만하다. 이러한 현

상이 나타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당시의 국

제정세와 북한의 정책을 고려해 볼 때, 제4차 핵실험에 따른 북한의 국

제적 고립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 1월 6일 핵실험과 2월 7일 미사일 발사 실험은 북한을 국제

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국 정부는 2월 10일 개성

공단 폐쇄 조치를 결정하였으며, 3월 2일에는 전통적으로 북한과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던 중국과 러시아 역시도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안 2270호의 채택에 동의하였다. 사드

를 둘러싸고 의견차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중국, 그리고 러

시아는 북한의 핵개발에 공동으로 반대하였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

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예를 들어, 4월 22일 베이징에서 

만난 한중 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행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인하였으며,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포함해 

또 다른 도발을 할 경우 추가적인 중대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였다(김덕현·이중삼 2016). 또한 4월 27일에는 한중 외

교부 장관이 만나 북한의 추가 핵·미사일 실험의 위험성에 대해 논의하

였고, 중국과 러시아 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의 충실한 이

행 등 대북 압박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였다(곽정일 2016a). 6월 13

일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의 

초정을 받아 처음으로 러시아를 공식 방문하여,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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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노력할 것을 재확인하기도 하였다(곽정일 2016b).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은 점차 외교적으로 고립되어갔다. 심지어

는 3월 말, 산케이 신문이 입수한 북한내부 문서에는 중국이 대북제재

안에 찬성한 것에 불만을 품은 북한이 “사회주의를 배신한 중국의 압

박을 핵폭풍으로 부숴야한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전해지기도 했다(조

준형 2016). 이와 같은 산케이 신문의 보도가 사실인지 여부와 관계없

이, 당시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강화되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게

다가 이 기간 동안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규탄하면서, 

북한을 배제한 채 양국간의 사드 반대 공조를 점차 형성해갔다. 3월7

일, 중국과 러시아는 제2차 중·러 동북아안전협상에서 처음으로 사드 

반대 공식입장을 공동으로 표명했으며(葉秋曈 2016), 4월 29일에도 양

국의 외교부장과 외무장관이 만나 사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시사하였

다(賈元熙 2016). 5월 4일에는 양국이 처음으로 미사일방어에 대한 시

뮬레이션 훈련을 실시하였고(屠麗美·郭媛丹 2016), 6월 말, 방중한 푸

틴 러시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한반도 내 사드 배치

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예영준 2016). 북한의 핵실험을 

둘러싸고 전통적 북방삼각관계에 균열이 더욱 가속화된 것이다. 

이에, 2015년부터 이미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던 북한은 국제

사회로부터의 고립 속에서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고자 내수부문을 

개선하기 위한 대규모 노동력 동원조치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2

월 24일부터 북한은 5월 30일에 열릴 제7차 당 대회까지 약 70일 간의 

일정으로 ‘70일 전투’를 실시하여, 대학교,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등 

각 부문의 목표달성을 위해 집중적으로 노동력을 동원하였다. 또한 그 

후에는 제7차 당 대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

해, ‘200일 전투’를 전개하였다.20) 󰡔로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를 통

20) “70일 전투”와 “200일 전투”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종규(2017, 27-39)의 

연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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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이 정책들을 살펴보면, 북한의 대내적 선전매체인 󰡔로동신문󰡕은 사

드 관련 보도가 중단되었던 4월에서 6월 사이 70일 전투와 200일 전투

와 관련된 선전활동을 대대적으로 시행하였다. 해당 기간 동안 󰡔로동

신문󰡕은 월별 총 1,017건, 1,089건, 1,140건의 기사를 보도하였는데, 이 

중 두 경제조치와 관련된 기사는 각각 408건, 284건, 367건으로 전체 

기사들 중 각각 40.1%, 26.1%, 32.2%에 해당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

였다. 반면 대외적 선전매체인󰡔우리민족끼리󰡕에서는 70일 전투와 200

일 전투 관련 기사가 세 달 모두 한 자리 수에 불과했다. 즉, 70일 전투

와 200일 전투는 핵실험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는 상

황 속에서 북한이 인위적으로 내수를 부양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

하고자 했던 노력인 것이다. 그러던 중, 7월 8일 한미 양국은 사드 배치

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북한은 사드 배치 결정을 기회로 삼아 

사드 배치를 대대적으로 비난함으로써,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고 중국, 

러시아와의 공조를 회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더 나아가 북한은 사드 배치를 구실로, 자신의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 

하고자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로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
는 미국이 사드를 중심으로 하여 동아시아에서 패권적 지위를 확보하

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핵 선제공격을 가하고자 한다고 강조하

고 있다(배충일 2016; 우리민족끼리 2016/07/27). 또한 한미 양국으로

부터의 안보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정당한 

자위적 대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8월 26일 󰡔로동신문󰡕기
사는 “최근 미국과 괴뢰패당이 벌리고 있는 침략적인 ≪싸드≫의 남조

선배치책동”이 “핵 선제타격으로 북침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위험천만

하고 의도적인 군사적 도발망동”이며, 따라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

하고 그것을 부단히 강화해온 것은 미국의 끊임없는 핵전쟁위협과 공

갈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정정당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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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적조치”라고 강조하였다(로동신문 2016/08/26). 또한 7월 30일 󰡔우
리민족끼리󰡕기사는 북한의 “군대와 인민은 ≪싸드≫를 남조선에 배비

하려는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의 책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면서 “최첨단 

타격수단들을 계속 개발 완성하며 자위적 핵 억제력을 백방으로 다져

나갈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것이야말로 조선반도를 새 세계대전의 

발화점으로 삼으려는 미국의 책동을 분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도”라고 

하였다(우리민족끼리 2016/07/30). 심지어 북한의 핵무기가 미국의 선

제타격을 억제함으로써, 북한 인민들뿐만 아니라 남한 국민들의 “생존

과 운명까지 지켜주고” 있다는 내용을 주장하기도 하였다(우리민족끼

리 2016/07/29). 즉, 북한은 사드 배치의 원인을 북한의 핵위협이 아닌 

미국과 한국의 공세적 정책에서 찾음으로써,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미

국의 선제공격과 한국의 흡수통일 시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2차 

한국전쟁을 예방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핵

공격의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북한의 핵개발은 정당한 대응이며, 북

한은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할 정당성이 있다는 것이다.

종합하자면, 북한은 󰡔로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의 보도를 통해,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패권을 유지하고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을 감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고자 해왔으며, 한국 

정부도 이러한 미국의 의도에 동조하여 북한을 침략하기 위해 사드 배

치를 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국제

사회와 한국 국민들이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따

라서 북한은 사드 배치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반대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함으로써 한국 국내에서는 사드 반대 의견을 고무시키고자 시도

하고 있다.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

다는 인상을 탈피하고, 국제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공조를 회복

하며, 사드 배치에 대한 자신들의 반대 입장을 정당화하고자 노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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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뿐만 아니라 사드 배치로 대표되는 한미의 공세적 정책에 대항하

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신들의 핵무장을 정당화하고, 더 나아가 핵보유

국으로서의 지위 획득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Ⅴ. 결언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

구하고, 북한은 계속해서 핵능력을 강화하였고, 마침내 지난 9월 9일에

는 역대 최고 규모의 제5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북한 핵실험 발생 당

일, 박근혜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을 통해 미국과 협력

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압박을 가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

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하윤해 2016). 또한 최근 미국 내에서 북

한에 대한 선제타격의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전원 만장일치 동의 

성명을 통해 북한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북

한의 우방국가로 여겨졌던 중국과 러시아조차도 이번 핵실험이 북한

의 독단적인 행동이라고 규탄하고 있다. 이에 한미 양국은 사드 배치를 

통해 북핵의 위협에 대한 대응 의지를 재확인하였고, 중국은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며 경제 보복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출범한 미국 트럼프 정부는 사드를 둘러싼 불

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신

임 미국 대통령은 2000년도에 공개적으로 북한 핵시설에 대한 정밀타

격(surgical strike)을 지지한 바 있다. 그의 내각도 강경파들로 구성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내각 중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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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의 인준을 받은 제임스 매티스(James M. Mattis)는 4성 장군 출신

으로 중부군사령관을 지낸 강경파로 분류된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그

는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여 국내외적으

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같은 요소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강

경책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사드가 대중 압박의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중 성향이 강한 트럼프 행정부는 사드 배치를 가속

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동시에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본인은 경제적인 이유로 미사일 방어체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

장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내 사드 배치가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또한 대선 과정에서 친러 성향을 보인 트럼프가 러

시아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드 배치를 강행할지에 대한 불확실성 역시

도 존재한다. 동시에 한국의 국내정치 역시도 사드 배치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이다. 적어도 한동안은 사드 배치를 둘러싼 동아

시아 안보정세의 긴장은 꾸준히 고조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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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North Korean Media's Coverage of the 

THAAD Deployment and Its Strategic Implications: 

with Special Reference to Rodong Sinmun and Uriminzokkiri

SON Daekwon, AHN Seul Ki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Peking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North Korean media's coverage of the 

United States’ decision to deploy the THAAD system in South Korea.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s THAAD-related news articles 

reported in Rodong Sinmun and Uriminzokkiri from February 7, 2016 to 

September 9, 2016. As a result, the features of  North Korean media's 

coverage of the THAAD deployment and its strategic implications are 

found to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Pyongyang, by extensively covering 

anti-THAAD rallies held in South Korea, attempts to propagate a 

perception that the decision to deploy the THAAD system in South 

Korea is unjust and wrongful. Second, Pyongyang, through condemning 

the THAAD deployment, domestically struggles to break away from the 

image of being isolated. Third, by defining the THAAD deployment as 

the United State’s means of invading North Korea and maintaining 

hegemony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Pyongyang seeks to restore an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 결정에 대한 북한의 보도행태 및 전략적 함의  101

amicable relations with China and Russia internationally, justify it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and to win a nuclear power statu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Keywords: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Rodong 

Sinmun, Uriminzokkiri, North Korea, media coverage




